
맥킨지 보고 - 중국, 2025년에 세계 3위의 소비시장으로 

세계적으로 유명한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(Mackingey Global Institute)가 

발표한 “중국소비시장연구보고”에 따르면, 2025년에는 중국에서 연간 소득이 

2만5,000~10만 위안(1위안 : 한국 약 120원) 수준이 되는 세대(世帶)는 2억 7

천만으로 증가하여,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 ; Organization for Economic 

Cooperation and Development)가맹국(加盟國) 총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

도시부가정소비지출(都市部家庭消費支出)의 비율은, 현재 2.5%가 10%로 증가

할 것으로 보고 있다. 그렇게 되면, 중국은 세계에서 제3위의 소비시장으로 

뛰어오르게 된다. 

리포오트에 의하면 중국경제는 과거 20여년 동안 10%의 성장페이스(pace)

를 지켜왔다. 그러나 소비페이스는 생산이 증가하는 페이스보다도 크게 밑돌

아 중국 내 총생산(GDP ; Gross Domestic Product)에서 차지하는 소비지출의 비

율은 1995년의 47%에서 2005년에는 37%로 축소되었다. 

이 소비지출의 수치는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현재 각기 57%와 71%로 되어 

있다. 중국의 소비규모는 이탈리아와 같은 정도인데, 중국의 인구는 이탈리

아의 20배가 된다. 또한 중국인의 1인당 연간 소비액은 불과 543달러인데 비

하여 이탈리아는 1만 1,511달러라고 한다. 

이 보고에 의하면 앞으로 20년 동안에 중국경제의 성장모델은 “투자견인

형(投資牽引型)”에서 “소비견인형”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 투자는 

점차 감소하고 소득은 증가하는 데 따라 GDP에서 차지하는 소비의 비율은 

2015년에는 41%로 올라가고, 2025년에는 45%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



다. 또한 소득이 급속히 증가하고, 저축률이 축소하는 데 따라 앞으로 20년

이 지나면 중국인의 구매력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. 도시부의 실질

구매력은 2005년에는 3조 7천억 위안였던 것이 2025년에는 19조 2천억 위안

으로 5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. ♣ 

 


